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하루를 놓고 살아도 무엇을 하고 사느냐 따라 하루의 삶이 결

정되듯이, 인생이 저마다 육을 위해 사느냐 영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인

생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2. 사람에게는 육의 길과 영의 길이 있다.

3. 혼자 가면 육의 길로 간다.

4. 주님의 영과 같이 가야 영의 길로 갈 수 있다.

5. 육의 삶은 사망과 죽음의 길이다.

6. 영의 삶은 영원한 영의 생명의 삶이다.

7.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 해도 영원한 영의 구원을 

못 받는다. 영의 근본자 되시는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영원한 영의 구

원을 받는다. 

8.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그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영의 길

로 가서 영원한 영의 구원을 받는다. 

9. 여자 혼자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듯이, 자기 혼자서 아무리 영적

으로 살아도 마음과 행실만 영적인 삶을 살지, 영원한 구원을 못 받는다. 

남자 격인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영적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 영이 구원을 받는다. 



10. 혼자 살면 육적으로 산다.

11. 주님과 같이 살아도 주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살게 된

다. 

12.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하여 영적으로 산다. 그러나 자체의 영

적인 삶이지, 영을 구원하는 삶은 살지 못한다. 메시아 예수님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일체 되어야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어 영을 구원한

다. 

13.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면 영이 신령하여 다른 사람보다 영의 세계

에 대해 잘 알기는 하는데, 영 구원 밖의 영의 세계에 대해 알 뿐이지, 

자기 영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만 영적으로 산 자가 되고, 그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된

다. 

14. 자기 혼자 영적으로 살아 봤자 자기 영의 세계다.

15. 토굴 속에서 평생 도를 닦고 영의 세계를 배우며 살아도 구원 밖의 

영계의 삶이다. 고로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은 그에 해당되는 영계를 거쳐 

영의 구원이 없는 세계로 간다.

16.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관권 안의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잡신에 의해서 아무리 신령하게 영적으로 살아도 구원 밖의 영적 

세계다. (여기까지 전초 잠언) 

17.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자기 혼자 영적으로 살면 자기 주관

권 안의 영의 삶이다.



18.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영적으

로 사는 삶이요, 영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19. 지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백화점에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사러 갔다. 1년 동안 그 백화점을 샅샅이 뒤져 봤지만 필요

한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냥 나왔다. 그 돈은 쓸 곳이 없고 필요 없어

서 땅에 묻어 버렸다.

20. 영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여, 내 일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몸이라도 다 주고 사려고 3년 동안 영계를 다녔다. 맨 마지막 

높은 차원의 영계에 가니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값이 비

싸서 나의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주고 사야 했다. 사기는 샀는데 내 마음

과 몸과 영을 다 주어서 이제 내 것이 없으니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 그

래서 내 마음과 몸과 영을 값으로 받은 자가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살기로 했다. 그는 영의 근본자 

예수님이었다. 

21. 자기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삼

고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야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산

다.

22.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는 아직도 100% 주님의 것이 되

지 못한 자다.

23.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싶으면 그에게 

자기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줘야 된다. 다 주고 자기는 그의 뜻대로 살아

야 된다. 주님께도 이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 



영생을 얻을 자다.

24.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살려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몸과 영을 다 드려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살아 

주신다.

25.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탔으면, 그것을 타 보는 시간에는 비행

기 주인에게 자기 마음과 몸을 다 맡겨 놓고 1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야 된다. 그래야 비행기 주인이 비행기에 태우고 다니며 공중을 날

아다닌다. 주님께 이같이 해 드려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

26. 주님께 계시를 받는 자들도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을 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주님의 차원대로 온전히 말씀하신다. 

27. ‘신앙’은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다.

28. ‘사랑’은 상대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다 줘야 이루어진다. 이와 같

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주님께 다 맡기고 드려야 주님이 그 삶에 

관여하신다. 고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29. ‘신앙’은 주께 다 드리기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다 받기다. 


